
(붙임 2)

사 진 자 료

<통합 대상 – 이혜민 作 ‘해질녘의 월성’>

<디지털카메라 부문 금상 – 차문현 作 ‘넷 꾸리와 둘 두두리’>



<스마트폰카메라 부문 금상 – 이은선 作 ‘첫 경주’>

<스마트폰카메라 부문 금상 – 윤빛나 作 ‘엄마 아빠가 뛰놀던 월성2’>


